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호남권 유일 권역별 지원사업 선정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로 지정

- 성남, 대구, 부산 이어 2차 지정… 호남권 고령친화기업 지원 확대 기대돼

     ▲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전경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

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1차로 지정된 성남, 대구, 부산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으로, 호남권에서는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중앙정부-

지자체 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권역별로 고령친화제품 기술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거점기관에서는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지정 여부에 반영되는 사용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친화우수제품: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고령친화 품목으로서 고령자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해 조작과 사용이 편리하다고 선정된 우수 제품.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총 3.4억 원(국비 

2억, 민자 1.4억)의 사업비를 배정받으며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 △리빙랩 기

반 기술 지원 △고령친화기업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고령친화제품의 체험 

홍보관 운영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또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고령

친화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인증 획득, 품질 강화, 글로벌 역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공인 사용성 평가 전문 특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지역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인증받기 위해 다른 

지역 기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라이프케

어로봇 및 코스메디케어 산업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평가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어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오창명 센터장은 “이번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전략산업인 메디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첨단기술 실증 도시 조성에 발

맞추어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2013년 지역 고령친화산업 양성과 고령자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후 서비스모델 발굴과 판로 개척 지원, 지역특화 분야 

육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거점으로 기여해왔다.


